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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경찰관서별 업무 불균형 심각!

지역경찰관서별 1인당 월평균 최다 최소 출동 건수 격차, 대구 

8배, 경북 16배 달해!

▲ 대구 동부 안심지구대 49건으로 최다 출동, 군위 의흥파출소 6건 불과

▲ 경북 경주 용강파출소 49건, 영양 석보파출소 3건 그쳐

이달희 의원 “지역 특성 및 치안 수요 고려한 현실적인 경력 

배치 방안 시급!”

대구·경북지역 경찰관서별 업무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관서와 가장 적은 관서 격차가 무려 16배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지구대 및 파출소별 출동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구

의 경우 동부 안심지구대가 1인당 월평균 49건으로 대구청 관할 60개 지역경찰관서 

가운데 가장 많았던 반면, 가장 출동 건수가 적은 군위 의흥파출소는 6건에 그쳐 그 

차이가 8배에 달했다.



경북은 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53개 지역경찰관서 가운데 출동 건

수가 가장 적은 영양 석보파출소의 경우 1인당 월평균 3건에 그쳤지만, 경주 용강파출

소의 경우 49건에 달해 두 관서의 격차가 무려 16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치안 수요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치안 현장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통

계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현장 치안력 강화를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를 묶어 인력과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중심지역관서’제도가 대구·경북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장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관서별 불합리한 경력 운

용으로 지역 치안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달희 의원은 “지역경찰관서별 출동 건수 격차가 크다는 것은 지역 치안 수요와 특

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치안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현장 경찰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치안 수요 및 관서별 조직 진단을 통

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경력 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참고자료

※ 대구경찰청 지구대·파출소별 1명당 월평균 출동 건수 상·하위 5개소 현황 (′24년 1~8월)

※ 경북경찰청 지구대·파출소별 1명당 월평균 출동 건수 상·하위 5개소 현황 (′24년 1~8월)

최다 출동 5개소 최소 출동 5개소

동부 안심지구대 49건 군위 의흥파출소 6건

중부 동덕지구대 47건 군휘 효령파출소 10건

강북 동천지구대 44건 군위 중앙파출소 11건

성서 신당지구대 41건 동부 팔공파출소 12건

달서 월배지구대 41건 군위 부계파출소 14건

최다 출동 5개소 최소 출동 5개소

경주 용강파출소 49건 영양 석보파출소 3건

경주 성건파출소 48건 구미 옥성파출소 3건

경산 서부지구대 47건 영양 수비파출소 4건

포항 흥해파출소 47건 구미 무을파출소 4건

포항 상대지구대 46건 안동 화룡파출소 5건


